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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고오묘안그뼈/10월 4밑물요칩회} 
2002년 쩌13차 청지기훈련 

”션괴” 

E월 16일(수밤터 18일(금)까지， 

저녁 7시에시작 

구약에 냐랴난 션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본혼) 

1. 구약에 있는 션교률 위한 하나님의 체펙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제사장 

이 되는 것， 즉，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명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리를 위하 

여 아주 명료하게 직무가 제시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각종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는 중개역 

할을 해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빽l서 믿는 지들을 향때 왕 같은 제사장이 

라고 멸}는 기초가 되는 것이대멤전 2;9 계 1:6. 5:10) 그러나 모세의 선포가 내 
려졌을 때 이스라엘은불행하게도 이 임무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이 임무가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신의에서 이르기까지 지연된 것이며，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 

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전히 님아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꺼룩한 백성’ 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옹전히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시용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구별된 것을 밀헨다 자신들의 개 

인적인 삶에서 뿐모에 아니라 봉사생활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야 히는 것 

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 

하신 모든축복이 전달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관계과 상실 

이스라엘이 앞에서 밀헨 특별한 세 가지 임무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왕이 되 

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서I).J에 있는 나라와 종족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밀탤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표적을 가진 하나 
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항상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책임이 있다는돗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거룩한 부르심과 /앞펄 잊었다 그리고 한 

사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샘l 축복을 전달해야 히는 중개역할， 하나님의 은 

총을 세%에 전달하는중개역할을상실해갔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관계는 지구%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된다 모든 믿는 자들은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171 때문이대갈 3;28 
~29) 신약과 구익뇨을 통히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이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 

엘 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는 특이한 다른 점이 있다. 마치 남자와 여자 ‘종과 자 

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을 구별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어 

떤 부류에 속하였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이대엠 2 : 13~14) 모든 믿는 지들은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하 

나이기때문이다. 

선교적사명 

성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은 항상 하나이다. 장자 오실 분을 위하여 

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며， 모두가 동일하게 옹 벙어| 있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히는 한 가지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 

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주도 하나이 

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엠 4 :4~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 

되는선교적사명이다 

@ 바로와 대면하는 모세， 그러고 출애굽기 19:4""'6 

채앙과 흥해 사건의 선교적 측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놀라울 정도로 ‘선교적’ 이대출 3:15, 4:21~23). 바로와 

애굽 백생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즉 재앙과 흥해를 건너는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뺨1라’는 말쏟I1 있대출 7:5, 

8:22, 14:4,18)‘ 특히， 출애굽기 9:14 ， 16에서 표현된 ‘일게 하리라’는 말씀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가를 머리와 지식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이 

고 체험적으로 깨딜}아 진정으로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m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방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뭇이다.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선교적 측면에서 생ζ빼 보라 여러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을 것이다{출 12:38) 이들이야말로 애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인 것이다 또한 종교적 배경에서 생ζL해 보띤， 하나님께서 내리 

신 재앙의 모든 요소들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짓잃F아 버리고 승리하신 선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모세가 원한 것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기 9:29의 “옹 서VJ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아는 것이었다 

애굽에 있는우-^J들처럼， 모든종교에 있는우상들은오직 한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수 없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 

는 X띔은 서둘러 자신의 노예와 7뚝들을 집안으로 들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을 두려워하지 않던 지들은 우박의 재$벼1 대한 예고에도 노예와 가축들을 그대로 

들뺀l 내버려두었던 것이대출 9:20~2]). 

출애굽기 19 :4~6 

선택은 옹 서I).J벼1 구원을 베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개체일 뿐이다. 선택은 

특권을 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특성 
은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자들이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나라를 향하여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9:3， 4에서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히셨는지 다시금 정리하였다 

그리고그러한극적인구속과은혜에 대한결과를다음과같이 선포함으로써， 이스 

라엘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음을 선포하였다 ‘제계가 다 내게 속하 

였나니 너회가내 말을잘듣고내 언약을지키면 너희는열국중에서 내 소유가되 

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5，히 

그 임무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가 된 것이다 「이상한 민족」 

「특이한사람」들로 번역할수도 있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prope.따l’ , 즉 소유 또는 

재산과 같은 말(horse)로 움직일 수 있는 소유를 말한다 그렇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의 소유이며(말 3:17) 하나님께 원하시는대로 웅직여지 
는보배인것이다 

‘또 ï~라사대 녀회는 온 천하에 다니여 

만밍에비 혹응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발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껏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악 16:15-16),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재 만민에게 복음을 전 

해야 하는 증인이 되도록 주께 자t을 드리재 

그리고 구원’ 과 정조|’ 를 실어 나르는 그리스 

도의 일문들이 되어서 우리가 심위 of나님께 

은총을 맏댔듯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 

의 희생과 그리표의 영령을 따라 세상 끝까 

지 모든 족속에게로 L빠가재 이렇게 더욱 새 

로운 닐들01 되도록 말씀이 좌돼1 날 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렁의 통 

치가 임하는 시ι떼 도[드록 기도하재 결코 멈 

추지 밀에야 ofi1..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하며 

결코 게으르지 밀어빠 힘을 깨닫고 복음의 씨 

를 뿌리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훈련사맨| 도E 

록기도하재모01재 

1 0월 1 6일(수) -그리스도인의 명칭 

(빌 3:15-18) 

1 0월 17일(목) 교회의 선교 

(막 1 6 : 1 5- 1에 

10월 18일(금) 판결의 골짜기 

(올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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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제701호 

How aboutyou? 
(Jeremiah 1 :4-6)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and before you were born I consecrated yoμ· 

I have àppoint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 
πlen I said, 껴Isa， Lord God! Behold, I do not know how to speak, because I am a youth" 

I f God camc to you , right now, and spoke wOmm삐u띠빼Il 
exc이ited? Jeremiah had this experience. He was a wonderful 

prophet who God used to communicate His words to His people. 
For more than 40 years he faithfully prodaimed God ’s judgment 
on apostate Judah, all the whi1e enduring opposition, beatings, and 
imprisonment. He wrote the important 52 chapters of Jererniah and 
the 5 chapters of Lamentations. Just think how many rnillions of 
people receive God ’s message through his writing. He was a true 
servant of God. Through him many Christians hear God’s merciful 
voice. God used Jererniah. How about you? 

God has a plan for every single life. Do you believe it? His plan 
for J eremiah ’s life was conceived before Jererniah even saw the 
light of day. He has a plan for your life too. He has one for rnine. If 
you really know God has a plan for you , aren ’t you going to be 
excited, filled with joy and happiness? 1’ m asking you, right now 
in the rniddle of this worship service, do you have peace? Are you 
comfortable? Or are you right now in your Christian faith 
depressed or suffering? What kind of spiritual life are you living? 
Do you really comprehend whether or not you are in God ’s plan? 
How do you know if you ’ re in God ’s plan? Honestly, 1 cannot give 
you that answer. You have to decide that by yourself. 1 believe God 
will help you if you open your heart to Him. If you truly follow 
Jesus Christ, 1 know that you have your main objective, your 
vision, centered on it. What is it? God ’s kingdom. Do you agree 
with me? Or is your number one priority self, money, and power? 
Are these thiogs more importaot thao God ’s kiogdom in your life? 
1 hope that the main objective in your life is first, and foremost , 
His kingdom, and that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Jesus taught us 
the Lord ’s Prayer, “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 " Do you believe that’s the will of 
God, that His kingdom come? If our aim is to serve the kingdom 
of God, then we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Service. Serviog the Lord God should be your highest motive. 
If you really understand His kingdom, then you really desire to 
serve Him firs t. Money should oot be your utmost coocern. Mooey 
should not be the reason or the meaning of your success. There is 
another standard, a very high and great standard, that should catch 
your vision and be your goal. Think for a moment what Jesus said, 
“ Beware, and be 00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oot even when one has ao a 

rninistry is made up of common and ordinary men and women, 
like you and me. Whoever responds to God’s calling should bear 
fruit, “ You did not choose Me but 1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hat you would go and bear fruit, and that your fruit would remain" 
(Jn. 15: 16). Amen. Paul reminds us , “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Eph. 2: 10). 

You can praise God for His favor, “How blessed is the one whom 
You choose, and bring near to You to dwell in Your courts. We will 
be satisfied with the goodness of Your house, Your holy temple" 
(Ps. 65:4). Are you listening to God ’s voice? Then, respond and 
follow Him. 

Time. Remember, time is short. It calls us to action. Time can 
be your tool or you can be its slave. Seriously, pray to the Lord 
God and offer your life to Him. Time is flyiog. This earthly life is 
so short, it’s only a little time to be used for His plan. The time you 
have left is precious, most precious for His kingdom. 

Mission Field. Where are you to work? God gives each person 
the right place to do His will. 1 doo ’ t know that place, but He does. 
Perhaps it’s in a foreign country or right here in our church? Are 
you lookiog at the world and seeing that rnillions of people don ’t 
know Jesus Chris t. Millions of people are dying without Jesus . 
Does your heart really beat or your eyes truly cry for the lost soùls 
in Africa, Indonesia , Sri Lanka, Russia, Uoited States, South 
Korea .. . ? If Jesus calls you, are you ready to say, “Herε 1 am"? Do 
you remember Peter ’s coofessioo to Jesus that he gave up all his 
things? Do you know what Jesus said?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farms for My name ’s sake, will receive many times as much, and 
will inherit eternallife" (Mt. 19:29). Amen. 

Life. Your life is only once. Very soon it will pass from here to 
there. If you live your life for Jesus Christ, you will have eternal 
life. If you live your life for self, you will have eternal damnation. 
Invest your life well. Invest it in service for the Lord. Jesus asks 
you to deoy yourself, take-up your cross, aod follow Him. Where? 
To the Father ’ s kingdom. Amen. “ He who goes to ao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Ps. 126:6). All the 
time, effort, and resources you spend on God ’s kiogdom will come 
to fruition like a harvest. Indeed, when you deny yourself you will 
weep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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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τ 

tiI:7} 역I페*}뇨? (렘 1:4~6) 

꾀성판목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익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진정한일문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죠L아와 말을 거신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레미oþ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레미oþ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λ}용하신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배교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40년 이상 신실하게 선포하면서 옹갖 반대와 구타와 옥고를 다 견뎌냈습니 

다. 그는 정말 귀중한 예레미야서 52장과 애가 5장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 

로운음성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예레미야를시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하나 
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생명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 
고 계셨습나다.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 
니다. 여러분은 평회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침체되어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 
까?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 
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밀}해서 저 역시 분명한 답 
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 
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계실 것입 
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 
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혹은 돈 권력이 여러분의 제일 우선 순위는 아닙니까? 여 
러분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다른 것들은 그 다음 순위로 따라오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러분은 그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돗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그분의 돗임을 믿으십 
니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의 요소 

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일의동기 

섬김. 주 하나님을 섭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동기가 될 것입 
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을 가장 열망하게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선이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이유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고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야말로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깜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 
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녹 12:15) , 각각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과 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시간 
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합시다. 하나님은 선하고 영원한 모든 것을 생산하시는 절대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 
광스러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른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역의 열매 

사역. 사역의 중요성이야말로 매우 클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핍이 주어질 참된 
섬김으로 가득차고 싶으십나까? 그렇다면 이 고귀한 소명을 받들기 위해 여러분 자 
신을 준비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로 사역을 이루 

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들 
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 

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아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엠 2:1이. 여러분은 하나님 은총을 찬%납할 수 있습니다. “주 

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씨 65:띠. 여러분은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깨 그렇다면 응답하시고 따르십시오. 

시간의주인 

시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짧습니다. 여러분은바로행동하도록요청받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을 바치십시오. 시간은 빠르게 지나 
갑니다. 이 세%에서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께 남겨진 시간은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 
해서는 더더욱 귀중한 시간입니다. 

。1 승l-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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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여러분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분의 뭇을 이 
룰 일터를 주십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아마 외국일 수도 있고 이 
곳 우리 교회 안일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히는 이 

세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 
어갑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러시아， 미국， 한국 등지에 잃어버린 영 
흔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께서 여러 
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 
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예수께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 
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 
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벼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 19:29), 아벤. 

수고와영원한기쁨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 
르게 투자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데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따라갑니 
까?하나님의 나라로 따라갑니다. 아멘. “울며 씨를뿌리러 나가는자는정녕 기쁨으 

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시간， 모든노력， 모든자원은추수때에 열매로돌아올것입니다. 참으로여러 

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최고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든 자연이 모든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사 

랑히는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깨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또한 그분의 뭇과 길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 
려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 

획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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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현지에서 만난사람들을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교제하는 ‘후속사역’ 을 담 

당해야 함은 물론， 교회에 선교지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 다른 성도들에 

단"션교， 팍 알아야 할 일들 @ 
여! 우리가 밟은 땅들에 대해 성도들에 

게 무엇이라 소개했는가? 하나님은 그 

곳을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고 꿀이 흐 

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의 경험과 생각이 앞서서 부정적으로 
동원(動員)사역 

게 선교지를 품고 더 구체적으로 기 

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로 3차 단기선교에 참가하도록 ‘동원사역’ 까지도 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원사역’ 이란 성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 

고 더 나아가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1차 전도여행을 다 

녀온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은， 선교지에서 나타난 하나 

님의 구체적인 은혜， 곧 이방인의 구원을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성도 

들이 선교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보고를 

들은 교회는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다시 선교지로 파송했다(행 15:22~ 32).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동안 기도로 동역하던 이들 교회는 바울의 보고를 듣고 직 

접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원사역’ 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해 

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출 3:8)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 

성들은 이 약속을 잊었다. 여호수아와 갈랩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 

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이 열 정탐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 

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아낙자손 대장부들을보았나니 우리는스 

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 13:31 ~ 

33).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였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 

을 실망에 빠뜨렸으며 결국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우리의 사역보고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단기선교를 다녀온 충현의 성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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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환 (중퉁1부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3년 전 중동1부 선생님 몇 가정이 훗날 함께 해외선교를 가자고 했는데 2002년 

도 교회 선교 방침을 통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중등1부 단기 선교팀 에 동참하였고 CMTC 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목적지가 베트남， 우크라이나， 카자흐스 

탄，스리랑카등으로바뀌게 되어 언어훈련에는어려움이 있었으나그로인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스리랑카로 가는 긴 탑승시간과 대기 시간 

중에도 선교의 열정이 이어져 만나는 사람 모두가 전도의 대상이었다.J집사님이 

비행기에서 전도한 니란타 형제는 8월 6일 선교사역을 마치고 카투나야차 공항으 

로돌아가는우리 일행을자기 집으로초청하였고우리는그가정에서 예배를드렸 

다.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여 성경책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니란타 형제가 운영하는 보석 가공 공장까지 찾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흔들을 인도해 

주심을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역지 암 파라에서는 직업학교와 초등학교를 찾아가 전도하였는데 목 

사님의 말씀을 한 점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얀 백지 위에 물감이 스며들 듯 초롱초 

롱 빛나는 눈망울로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그 영흔들을 위 

한 기도 또한 그치지 않고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기도회를 갖고 누군가 문을 

크게 두드려 ‘무슬램이 많은 곳인데 우리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찾아왔나’ 생각하 

고 긴장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 교회가 있으리라곤 생각을 못했는데 현지 교회 목사 

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를 만난 어 떤 사람으로 부터 한국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 

고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다음 날 교회를 방문해 줄 것과 기도회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시고 돌아가셨다. 험난한 산줄기 때문에 열악한 교통과 내전 등으 

로 한번도 선교사가 다녀가지 않는 땅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예비 

생각하고 악평을 하지는 않았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행 1:8) 예수 

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가 악평했던 아 

름다운 신(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벌써 잊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사역 

을 했던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도 편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 

나님께서는 그곳을 아름답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역사하실 아름다운 하 

나님의 언약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성도들에게 알려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먼저 기도로 동역하도록 

동원사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 

할 수 있도록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이 자신이 갔던 선교지와 만났던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 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선교를 다녀온 성도들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속사역’ 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직접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함으로 동원사역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다른 성도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예 

수님의 명령에 통참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선교는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 

진사명이 결코아니다. 성경은예수를믿는자는누구나복음을들고나가야함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개 

는 다른 성도들이 더 구체적으로 단기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랩이 그 옷을 찢 

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 

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 

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 

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민 14 :6~9). 

해 두신 것이다. 이튿날 우리는 교회를 찾았고 그곳 형제 ， 자매와 사랑과 은혜가 풍 

성한예배를드렸다. 

함반토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선교를 감시하는 경찰에게도， 우 

리의 선교사역을 훼방하는 모슬렘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선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셨고 어디든지 가게 하셨다. 버스터미널， 시장， 군인초소， 주 

님을 앞세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었다.K부감 집사님은 선교팀 모두가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한마디 불평없이 땀을 빨빨흘리며 선교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며 감격해 

했다. “주님 ， 주님께서도 기쁘시지요?" 주님의 일에 마른 나뭇가지보다 못한 쓸모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동이 이 

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단기선교였다. 주님 l 스리랑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슴에 선교의 불길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게 하 

옵소서. 그리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동참 
하게 하옵소서 , 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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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고등부 

무꺼운사명 
이 석 종(고퉁부교사) 

고등부 교사로 섬긴 지도 7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난 학생들 앞에 서면 실수 투성이 

에다 어설프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격의 

없는 선생님이라 다가서기 쉬웠을 법도 한데 

정작 내게 접근이 쉬웠는가는 의문이다. 학창시 

절을 떠올리며 당시를 되새겨 보건만아무래도 예전 

감각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내 기억력이 온전하더라도 나 

의 옛 생각과요즘학생들의 사고사이의 격차도 있다. 

소명의식으로 시작된 고등부 교사는 어느덧 내 생활에서 그 비중이 커진 상태 

다. 처음에는 분반공부 40분을 어 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고민이 앞선다 내 눈을 동그렇게 쳐다보는 어린 영흔들을 보면 나의 사소 

한 실수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은 아닌지. 성경공부도 주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지레짐작으로 오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줍잖은 성경지식으로 길을 잘 

못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어깨가 무겁다.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지난 날 내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푸셨을 

까. 어린 내게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인자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뒤로는 늘 고민하 

셨을 게다. 고민의 흔적은 적절한 답변으로 이어졌고 난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 

기만 하면 됐다. 이제 입장이 바뀌어 내가 고민할 차례다. 보다 주님의 뜻대로 전 

달하려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늘 깨어 준비하고 고민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 

금내게 주신사명이 아닐까. 

예수의흔적융자견노라 

저l까 해야하는 샘~~까cu걸요 

박 철 홍 (전도사， 고퉁부 부지도)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구가 된 지 오래이다. ‘힘드시죠?’라고 히는 질문에， 흔히 ‘제가 져야하 

는 십자가인걸요”라고 대답한다. 혹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한 

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등장히는 ‘십자가를 진다 는 말은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 

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함’ 을 의미하고 있다. 즉 ‘자기희생’ 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희생의 상황은 자발적인 것과 불가피한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신 하나님 

의 긍홀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까 에 ‘희생’ 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지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이 ‘희생’ 과 아울러 ‘기꺼이’ 라 

고 하는 자발적인 젊어짐의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져야하 

는 십자캐’라는 겸손한 말 가운데 ‘어쩔수 없음’ 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한숨이 섞여서 

들리는 것은 어씬 일인가 또한 때론 이 겸손이 지나쳐 교만함으로 들리기도 한다. 

이제 논의는 겸손과 교만의 분기점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진행되어 

질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 16:24).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니를 따라 오려거든”이라고 히는 것이다. 제자도를 말씀하 

시면서 예수님은 전제조건으로서 십자가를 젊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제자가 된 

이후에 ‘그러므로’ 십재l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는 이 말씀에 ‘날마다’ 를 추가하여 강조하고 있다(녹 9:23). 예수의 제자가 되 

는 전제조건은 십자가를 젊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대입시험을 보듯이 한 번 보고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진 

다 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이것은 겸손의 말로 시용될 수 있는 것도， 

교만함을 드려내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져o벼운 십자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안타까 

움과 교만함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앞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철저한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기를지는것은교만으로이어진다 아직 ‘내개라 

고 하는 행위의 주제가 살아있기 때문에대 십자가를 젊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동은 하 

되 행위의 주체가 사라져야하는 쉽지 않은 일이디 . 주님은 분명 ‘자기 십자가 를 말씀 

하신다. 십자가를 지는 행위의 주제보다 그 십^}.가가 누구의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셨다 

는 것을 깊이 묵싱해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 그 이상의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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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민 (고둥부 인도 단기선교팀) 

어느 날 기차역에서 선생님 세 분이 표를 예매하는 동안 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발의 거지들이 구걸을 해왔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는 작은 몸으로 자기만 한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는 아이도 있었다. 

주위에 거지들이 많아선뜻돈을줄수 없어서 속상했다. 내미는깡통속에는어떤 

우상 신의 그림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더 속상했다. 

표를 예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교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전도했다. 나누어주는 

전도지에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리가 힌디어를 

잘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준비한 힌디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쉽지 않았다. 

숙소에 돌아와 전도지를 더 준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다시 시도했다. 

어떤 학교 앞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하 
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수선하고 통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대원들은 목걸이로 

만든 힌디어 4영리로 전도에 힘썼다. 나는 영어를 쓰는 형제를 만나 ‘Bridge to 

Life’ 를 가지고 전도를 시도했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 것을 강조했다. 대원 

중 몇은 풍선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이들의 관심은 복음 

이 아닌 풍선과 전도지 에만 쏠렸다. 

잠깐 소나기가 지나가고 더운 날씨 속에 아이들과 다른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인 

대원들은 계속 웃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하길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실 뜻대로 진 

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순간 짜증이 일기도 했다. 나의 부족한 믿 

음 때문에 담대히 전하지 못해 나의 부족함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래도 순수하 

고 소박한 이곳의 아이들에게 내가 쥐어준 전도지 한 장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쓰이길 믿고 기대 

한다. 

외국인을 보고 “Hi 1"라고 인 

사하며 쑥스러워 키득거리는 순 -

수한 아이들인 만큼 복음도 순수 

하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마가 

복음 1장에서 마귀를 쫓으셨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더 담대히 증거해야 하겠다. 또 

하나님 안에서 언어의 벽쯤은문 

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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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Oj시야가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이 날 것을 예언한 

다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 14). 놀랍게도 이 예언은 700년 후 정확하게 이 

루어졌다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 

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힘이라"(마1:23) 

예수님이 바로 OjÀfOPf 예언한 임마누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 
나 그것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3)라고 주ε「하셨으며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증명하고 있대요 1:1- 18, 롬9:5， 히 

1:8, 뱉후1:1)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떨 

어져 있어야 마ε「하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 

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행18:10)，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함께 계시고(딩후 416.17) 우리가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함께 계신다 또한 그가 우 

리와 함께 계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원하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는 죄인이라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 

으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 

을 그에게 드렸을 때 가능한 일이다 주께 드릴 수 없는 나의 것을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는 

한 주와 함께 할 수 없다 “무리와 저|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막8:3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드리자 또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고난 중 

이든， 기쁨 안이든， 이생이든， 천국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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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의 제목이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인데 구역원들이 나눈 

말씀은 오히려 ‘평안케 핸 분’ 에 대해서였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 

는 자들에게 그분은 평안케 하시는 분이다.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한 아무 것도 

우퍼를 해롭게 할 수 없으며 ， 설사 지금 당장 해롭게 하는 듯이 보여도 주님께서 우 

리의 주인 되시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야곱은 이미 수많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앞으로의 축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 

고 무너졌다. 야곱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물질과 자식들이었다. 물질 때문에 약속 

받은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현실을 한탄하는 

말을 한다. 구역원들은 자신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도 물질과 자식들임을 고 

백했다. 물질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을 잃은 듯 좌절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의 속상함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 마저 잊게 만든다. 

제701호 

540장 “이 세상 지나가고” 

앤 로스 커즌어nne R.Cousin. 1824-1906) 여사의 대표적 찬송이다. 그녀는 

스콧틀랜드의 비국교도 목사인 사무엘 루터포드(S.Rutherford)박사의 순교사를 

연구하다가 그의 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유수같은 당신의 모래시계의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대는 제때에 주님을 찾으시오라고 한 말에서 감동을 

받아 이 찬송시를 썼다 곡은 프랑스의 우르앙이 1834년에 작곡한 것인데 림볼트 

가 1867년에 편곡하였으며， 곡조의 이름도 루터포드라고 명명하였다. 

1절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전국 가까와 니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둔 밤이 

가고 새 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2절 사랑의 큐주 예수 단 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디 이 세상 시는 

동안 내 생수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되신다 

3질 LH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펑상 시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전국 이 
르러서 그 은혜 고마와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4절 날 위해 고상하신 주 일굴 봐려고 LH 갈 길 힘악하Lf 쉬잖고 나간다 주 예수 신랑 

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봐리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부르는 찬송이다 그러나 매 프레이즈(악 

구)마다 있는 붙점(점4분음표)은 한번씩 누르듯이 힘주어서 불러야 한다 

+ 
양호실 

(찬앙위원훼 

6교구 오궈찬 잡샤(남 72세) 임파선암으로 3주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에서 평안을 누리며 통증이 완화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윤여준 정도(남 28새) 뇌혈종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 내부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상1l국 정도(남 72깨위암으로 항암치료 중인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치 않으며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 

세요. 

19교구류동호(남16세)사랑부 형제인데 심한 경기로 의식을 잃어 보름 

이 지나도록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 

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모르면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한 성도의 말에 이어 구역원들은 각각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동기를 잃고 말씀을 신 

뢰하지 못하게 되며 ，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항상 부족하 

며 ‘나를 해롭게 한다’ 고말하게 된다고했다. 또한 영적인시각이 없어지면괴롭고， 

슬프고， 우울하며， 원망이 생기고， 삶을 비관하며 ，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며， 낙망한 

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돗과 하나님의 뭇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 죽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뭇을 분별하지 못하 

고자신의 뭇을주장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역장은혹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하나님의 언약을기억하고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찾아봐야한다고말했 

다. 

| 새7똑융 소개합니아 l 

야곱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아니 야곱에게 하신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의 죄사함(롬 8장)과 그로 인해 생기는 천국의 소망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의뇨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 

주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곧 없 

어지면 더욱 불안하게 한다. 일이 평안하게 하는가? 역시 아니다. 충족감을 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고통을 더 많이 준다. 가족이 평안케 하는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옹 

갖 불안과 불화의 원인이 되곤 한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완전히 평안하게 못한 

다.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한다’ 고 말한다. 오직 주만 의지하자. 그만이 우리를 완전히 

평안하게하신다. 

(권요셉기자) 

‘안경호， 강효정’ 에비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경호 형제는 2남 1녀 중 장남이며 가족 중 아버님 

과 여동생이 기독교인 입니다. 경호 형제는 5년전 

대전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하던 통료가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다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신앙의 쩌떤 힘’ 이 있음을 느꼈고， 그의 좋은 

성품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에 대해 호감이 생겼습니다. 

충현교회에는 강효정 자매를 만나 전도받고 

나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글라이더와 낮잠 즐기기를 포 

기했지만， 주일에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 

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 주님이 아니면 풀어 나갈 수 없음 

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환영시간에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환영하는 모 

습이 인상적입니다. 요즈음 심령이 시원하도록 회개하고 싶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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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쏟표t 

삼손은 아내를 고를 때 부모님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삼 
손이 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삿 14:1). 삼손은 가 
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가서 보지 말아야 할 이방여인을 봄으로， 육신의 정욕 
에 사로잡혀 결국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결혼은 일 주일 만에 파탄이 났 
고， 그후 삼손은 블레셋의 기생과 어울립니다(삿 16:1).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라 
는 여인을 사랑하여 다시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삿 16:4). 들릴라는 삼손의 힘 
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들릴라의 질문을 단호하게 물리치 
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 삼손은， 끈질긴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잠 
5:20-23) 극심한 갈둥과 고민에 빠집니다. “ ...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이라" (삿 16:16).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삿 16:17).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 
까지 지키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미쳐서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 

혀 뱃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리렬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삿 16:22). 삼손에 의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뜨이기 시작합니 
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삼손 
을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삿 13:7) . 블 
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여 자신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즐 
거워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삿 16:23-27). 삼손은 두 

쇼Zf￥ 승 (John) 숭 

0-[떻1 7케 김승 낀잉7{-? 0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진 ‘요한’ ! 그는 세베대와 살로메 

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샀꾼들을 거느릴 단F큼 제법 부자였고 

(막 1:20) , 어머니는 한 때 자식의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마 20:21). 하지만 요한은 예수의 부르심 한마디에 아버지와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며 , 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사람을 낚 

는 어부로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막 1:19-20). 그는 세상의 권세를 취하지 않고， 

생명의 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계 3:5 , 13:8, 17:8, 

20:12 , 15, 21:27). 야고보의 동생이며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던 사도 요한! 그는 성 

격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우뢰의 아들’ (Sons of Thunder)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막 3:17).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별명인 ‘우뢰’ 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계 

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뢰’ 라는 단어를 심판의 날에 들려지게 될 두 

렵고 떨리는 하늘의 음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계 6:1 , 10:3,4). 

젊은 시절에 예수를 만나서 한 평생 그를 따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였 

던 요한! 그는 열심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고(녹 9:51) , 그 열정으로 인해서 별 

명처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녹 9: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께서는 요한 사도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가까이 두셨습니다(마 17:1 , 26:37, 막 

5:37).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의 증 

인이 되었고(행 3:1-11) , 마침내 ‘요한복음’ 과 ‘요한1 ， 2 ， 3서’ 그리고 ‘요한계시 

록’ 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늙어서 ‘맛모섬’ 에 유배되는 흑독한 고생과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도 요 

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의인이었고， 세상에서는 가장 외로웠S나 예수와 가장 친밀했으며， 고 

독했으나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사랑에 빠진 자가 되었습니다(요한1서) . 그리 

고 한 치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역사의 마지믿L을 보았고， 생전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듯이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길을 걸었 

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사랑스러운 사람’ 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도 요한 

이 기록한 ‘요한복음’ 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 (출표택 지되 

초I~훌 
팔로 기둥을 하나씩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 
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 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 
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삿 16:28). 삼손의 

기도는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 
나는오른손으로껴 의지하고가로되 블레셋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 " (삿 

16:29-30).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죽음으로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 
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였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실 

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 속박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보고 듣고 취하며 사는 우리 
들과 삼손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요? 죄 많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 말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 
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 
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믿음의챙 

거룩반 치무 口「

(권향임기재 

사려 갚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 
을 것입니다 그 장엄함 앞에 인간의 말처럼 무가치한 것도 없습니다. 영겁의 
세월을 통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생명력 앞에 인간처럼 초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될 가치최 없음을 쉽 
사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도 이러하건만， 하물며 천지 
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궁금합니다.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제 삼 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 
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 중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출 19:16). 하나님 

의 임재는 두려웅 그 자체입니다. 심히 떨립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은 셀(數) 가치조차 없는 존재(사2:22)임을 몽소 느껍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단 한 가지 ， 침묵뿐입니다. 부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 
릴 따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입니 
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하나님 곧네 하나님이노라" (시 50:7). 

이처럼 신앙의 진정한 증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안다는 것입니 
다. 교회만큼 말이 무성한 곳도 드몹니다. 한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세 
상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앞에서 
고개숙여 숙고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침묵이 신앙의 미덕임을 잊은 듯 합니다.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특히 말하기를 좋아동}는 사람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침묵을 지키기란 
참어렵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좁은길입니다. 어떻게든자아를드러내 
려는 PR의 시대에 교회는 이러한 침묵하는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말보다 기도 
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실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결정 
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보려 노력하는 기도의 통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거룩한 침묵， 곧 신앙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자그마한 실수를 마치 아르키메데스의 발견이나 한 것처럼 횡 
행하여 사방에 공포하여야만 기어코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엄위하신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을 뿐더러 ，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이 

들입니다(시 49:20 참조) . 박경 배 (외선부교새 



웬 2002년 1 0월 6일 추민흥헌 

교피소석 

모 임 3 흔삐f4지회월례회 야외예배후 

일시 13일(다음주일)교구모임 후 S암A시아공원 

110월정기당회 ght 영아부실 13 루디아 13지회 월례회 
날짜 

일시 9일(수) 수요2부 예배 후 4 핸f6지회월례회 일시‘ l댐(목)， I I:(X) 

장소 :당회실 일시 13일(다음주일)교구모임 후 ght 서향록집사댁 

2 장로월요새벽기도회 ght : 교육관 401호 14 마리아3지회월례회 

10월 13일 

(주일) 

일시 7일(월) 새벽기도회 후 5 핸f 7지회월례회 일시 ‘ 11일(금) 1 ]:(Xl 

gH소 베다니훌 일^I : 13일따응주일)교구모임 후 g암，교구사무실옆회의실 

3 안수집사회화왜밴도회 g1 교육관 407.호 15 미리Of 13지회월려l회 

일시 :8일(화)새벽기도회후 6‘ 헨f 12지회 월례회 일시 ‘ 8일(화)11::J) 

10월 20일 

(주일) 

g앙 에다니훌 일시 요늘교구모임후 ~ 계산동 임학역 3번 출구 

4 경칠전답| 월례회 장소;봉사관지하l충 국민은행앞 

일시 13일(다음주일) 15::J) 7 효씨 1 2지회월례회 

10월 27일 

(주←「에21 

g앙 에다니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5 인싹집사회 월례회 및진뺑습 g!소 봉사관지하l충 열 씨| 

일시 ‘오늘 15::J) 8 에스더 3A 1회 월례회 

g암 :교육관:J)I호 일시 :ll일(금) ll:oo 1 정정깅타교권사 
6 권사 1. 2지회월례회 gh소 베다니훌 여영호집사모친，오계순집사시 

일시 9일(수) 수요l부 여 배 후 9 루디아 1지회 월려|회 모， 17.교구 신갈구역 / 9월 25일 별 

g!소 갈렬리훌 일시 ‘ 7일(월)， 10:00 세， 9월낀일장려1 

gRt ‘동문경비실앞 

10 랍|이3지회 월례회 및 친교회 

냄￥꼬회 일시 II일념)， ll:oo 결혼 

E안 연합예배후 청계산퉁반 

1 바울 12지희 월려|회 11 루디아에회 월려|회 1 김준회 뀐깅채종 집사， 이창순 집 
일시 오늘교구모엠후 일시 10일(목)， ll:oo 사의 아들， 4교귀과전경화 앙{천 

ght 봉샤관지하l층 g앙 홍영회회장댁 석만 씨， 최기자 씨의 딸) /12일 

2 바울 13A 1회월례회 (n 031-262-4467) (토) 17:00，국제전자센타 13층문 

일시 m일(주일)교구모임 후 12 루디아6지회 월례회 화관， n346째II 

~ 유치부실 일시 ‘ 12일(토)， 교구잔치 및 

청년2부 “자리 찾기” 종동원 전도집회 

대상 : 30대성도 

실업인 전도회 영성훈련 및 월례회 
일시 8일(화) 18:30 장소 : 충현기도원 

일시 · 오늘 12:20-14:50 

장소 교육관 501호 국내 외국인 선교부 통역자 모집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통역으로 봉 

사할 통역자를 모집합니다 

대 상 베트남어， 뱅갈어， 태국어 

2002년도 빼5찌악흩셰해식 얀배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l교시 성정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5:00-15:50 (정진호목사) 407호 (서광진목사) 307호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노경묵목사) 407호 (여국근목사) 307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혜란? 교육관 
15:00-15:;0 (고팡환목사) 407호 (이수근복사) 307호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 (저녁창양예배，본당) 
유아 

세례식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Nμ。fcH .U!. ↑옹호대교 

21초강·튼r1it탱 

쌓 
웅1 1원 tw타워 • -.. 
--~‘→ -

역%벽(1번웅+) 

| 예 배 안 내 | 
구분 시간 

오전 7:00 

1I 오전 9:00 

유아세례자 장소 

유아세례란? 교육관 
(안창덕목사) 301호 

(오후 3시，베다니훌) 

↑성수대교 

• 영옹선íl웅 

• 르네상스생 

상성 → 

장소 

본당 

본당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 
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 

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댁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되게하소서. 

정지기분련 안수집사 부부 잔앙연습 
일 시 : 매주일(다음주까지) 15:30 
장소 : 교육관 301호 

문 의 김황곤 목人~fi552-8200 #35에， 

*주일은 아멘홀로 직접 찾아오세요 
주일예배 

m 오전 11 :00 

(수화 외국어 동시 통역 예배) 

본당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 

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2002 단기선교 3차(10-12월) 모집 

2002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까지 67개팀 700명 이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3차팀 (10-12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팀 구성/각교구 및 부서 2. 텀 구성 인원/1 0-12명 

3 기간/ 02 . 10.1 . - 1 2.3 1 ‘ 

4 . 자걱 / 1) 우리교외세례교인으로륭록안 Xl1 넌이상된사람 

2) CMTC 수료자또는 수료 예정자 
5‘ 신교일나라/의앙국개다만선교위원외와엽의일 것) 

6‘ 팀 푼련 / 팀장주재 이에 팀 푼련을 이되 언어푼련， 전도푼련이 포E되어야 암. 
7. 기타/텀 구성E 자유롬게 일수 있으나텀K 종무는 본부에서 임명동꾀다1 

8. 신정알곳 /선교핀4흉 선교위원외쉴 

2002 3차 CMTC 모집 
1 - 2차(1 -9월)까지의 단기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3차(10-1 2월) 팀을 모집 중이며 

그 동안 CMTC를 마친 사람이 900여 명입니다. 

교회는 1년 내내 계속적인 단기선교를 계획하며 제3차 CMTC(정규)를 모집합니다 

개웅일 / 주일반 9월 29일(추) 1 ~:30-21 :00 토요반 1 0월 5일(토) 17:00-20:30 

장 소/베다니흩 *3자CMTC에는 1일짙중푼런끔없습니다 

새 · 가 · 족 · 을 환 영 합 · 니 ·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628 이인순 l 갱년2부 최선자(1) 643 정천순 17 소앙부 장태임(7) 

629 이남례 1 장년2부 644 신순자 17 장년2부 임은엽(18) 

630 나명화 1 청년l부 645 서 글 19 중둥3부 

631 김둘남 1 장년1부 김경성(J ) 646 이선정 19 고퉁부 

632 문영선 3 청년2부 647 홍충우 19 대학부 

633 김규회 7 소망부 전춘영(7) 648 손보미 19 대학부 

634 전순회 7 장년1부 양옥자(6) 649 김선경 19 대학부 홍순애(12) 

635 강규영 7 장년2부 양욕자(6) 650 김인환 19 청년1부 강두형 (2) 

636 이복회 10 청년2부 정미숙(12) 651 박성윤 19 청년1부 이상진(4) 

637 이외정 12 청년2부 652 송기인 19 청년1부 김유경(18) 

638 한영호 13 청년2부 653 김유신 19 청년l부 깅유경(18) 

639 박정윤 13 청년1부 654 반지영 19 챙년1부 강영입(10) 

640 김민철 14 청년2부 김숙자(lJ) 655 강미진 19 청년2부 

641 이지현 14 청년2부 김숙자(1J) 656 강선미 19 갱년2부 

642 조명진 15 소앙부 이만기 (8) 657 변을숙 19 장년l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비립니디 

W 

v 

찬양예배 

수요예배 
금요집회 

새벽기도회 

오후 1 뼈외해동시통역예얘) 
오후 3:00 

(젊운이가 I리는예베 

오후 5:00 

l 오전 1 1 :00 U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5:00 

본당 

본 당 

본 당 
본당 

본당 

본당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 

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 섬·기·는· 분 · 들 ]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교위원징 싱경연구원김 딩회 서기 17.교구징 교구위원징 교해원회 1교구 기획위원회 5교구 에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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